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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났거든, 2천400년 전 부터!
이란 사람은 마라톤 안 해! 왜냐고?

안녕? 나는 이란 소년 하산이야. 내 조국에서는 마라톤이 금지 종목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니? 

지금껏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등 세계 대회에서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지. 우리가 마라톤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1974년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마라톤을 아예 제외시켰었지. 대한민국은 

마라톤의 의미가 남다르지? 손기정 선수가 일제 강점기 때 대한민국 전 국민을 울렸던 일화는 나도 알고 있어. 

월계관을 쓴 채로 고개를 떨군 모습에 내 마음도 아리더라. 우리에게도 마라톤은 특별해.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줄게.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참고 <세계사를 보다> <그리스사>

 이란의 영원한 고향, 대제국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알고 있니? 슬프게도 많은 친구들이 모른단다. 페르시아는 고대와 중세에 

한반도에 선진 문물을 전파했고 세계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했을 뿐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

른 문화 대국이었지. 오늘날 페르시아 제국은 영광을 잃어버린 채 현재 이란 인근에 있던 제국들

을 서양에서 통칭해 부르는 말이 됐어. 기원전 728년의 메디아제국·기원전 550년의 아케메니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기원전 250년의 파르티아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했음에도 서양의 역

사가들은 이 모두를 뭉뚱그려 ‘페르시아’라고 부르지. 생각해봐. 만약 서양 학자들이 고조선·고구

려·백제·신라를 개개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한국왕국이라고 부른다면 너희도 무척 기분이 나

쁠 거야. 지금 내 기분처럼. 적어도 유라시아 대륙에서 영향을 주고받던 우리들은 서양사보다 페

르시아의 역사를 좀더 많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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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디피데스, 당신 덕에 우리는 마라톤 출전 금지라오

왕복 480km를 달린 인류 최초의 마라토너 페이디피데스. 아직 그의 활약은 끝나지 않았어. 대제

국 페르시아를 조그만 도시국가 아테네가 무너뜨리다니! 이 기적적인 소식을 또 전해야 할 거 아

냐? 숨 돌릴 틈도 없이 승리를 전하러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로 40km를 달렸다고 해.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지. 에휴, 왜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인

지 알겠지? 적군이었지만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고개가 숙여져.

페르시아 대제국의 후손인 이란에서 치욕을 안긴 마라톤을 금지한 이유이기도 

해. 마라톤 경기의 거리는 페이디피데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실제로 그가 

달린 거리로 정했어. 하지만 처음부터 마라톤 거리가 42.195km는 아니었어. 

현재의 거리는 1908년 런던올림픽에서 영국 왕실 요청에 의해 정해진 거란다. 

그 이유가 마라톤의 출발과 도착 장면을 왕궁에서 편하게 보고 싶어서였다니 

황당하지 않니? 이란에서 마라톤 종목에 출전한 선수는 이제껏 단 한 명도 없

어. 심지어 1974년 테헤란에서 개최된 아시안 게임에서도 마라톤을 제외

시켰지. 2천400년 전 일 때문에 마라톤을 금지하다니 우스울지도 모르지

만 내 선조들의 아픔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거야. 

 마라톤 전투, 페르시아에 치욕을 선사하다

페르시아 대륙 서쪽 끝에 그리스의 부유한 식민 도시 이오니아가 있었어. 기원전 521년 황제 다리

우스 1세는 페르시아 영토에 붙어 있으면서 그리스의 지원을 받는 이오니아를 점령하려 했지. 그

런데 이 작은 도시가 그리스를 등에 업고 페르시아를 먼저 공격한 거야. 화가 난 다리우스 1세는 

이오니아를 진압하고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그리스를 손보기로 결심했지. 페르시아가 두려웠던 대

부분의 도시들은 항복을 선언했어. 단 두 곳, 아테네와 스파르타만 빼고. 다리우스 1세는 수적으로 

우세한 자신의 군대를 그리스 평원에서 싸우게 할 계획이었어. 마라톤 평원에서 일전을 벌일 준

비를 했지.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급히 도움을 요청했지. 핸드폰

이 없던 시대, 가장 빠른 연락 수단은 사람이었어. 말 타고 달리

면 되지 않냐고? 그리스는 산지가 험해서 오히려 말이 사람보다 

느렸어! 결국 아테네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 페이디피데스

가 240km나 되는 거리를 쉬지도 않고 달려 이틀 만에 스파르타

에 도착했지. 그러나 스파르타의 대답은 노! 페이디피데스는 쉬

지도 않고 이 슬픈 소식을 전하러 다시 뛰었고 비보를 들은 아테

네는 조국과 가족을 지키고자 죽을힘을 다해 페르시아와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머쥐지. 


